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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대학생의 공감 능력이 정신 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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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공감이 정신질환자에 대
한 태도의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중

인 4학년을 대상으로 2017년 6월에 자료 수집하였으며 SPSS.19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

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하위척도에 미치는

공감능력의 설명력은 자비심에 18%, 권위주의에 16%, 사회생활제한 영역에 9%, 지역정신보건개념에 4%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위주의가 낮아지고 자비심은 증가되며 사회생활지원에 대해

긍정적이며 지역정신보건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공감 능력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이 같은 노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 간호 대학생, 공감,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활제한, 지역정신보건 개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y and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in

June, 2017 for the 4th grade students attending the nursing department in D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SPSS.19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empathy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mentally ill patients. The explanatory power of empathy ability on

each subscale was 18% for benevolence, 16% for authoritarianism, 9 % for social restrictiveness, and 4%

for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In conclusion, the empathy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found to affect the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As the empathy increased, the authoritarianism of the

mentally ill was lowered, the benevolence was increased, the social life support and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was positive, so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was increased overa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train and education nursing college students to develop empathy needed for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These efforts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awareness of the

mentally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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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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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소속된 문화권의 영향을

받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 주관적인 태도로 그

지역의 전통문화와 가치관, 계층이나 직업, 개인의 성

격특성,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교육수준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1]. 그리고 의료진

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정신질환의 효과적

인 예방과 적절한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복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

특히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경우 치료적 관

계형성을 통해 자신이 치료적 도구가 되어 상호작용하

면서 환자의 안녕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향한 행동변화

를 유도해 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3], 이

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환자의 치료경과에 지대

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인식하는 정

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학생시절부터 정신간호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

도록 교육하고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4,5,6]. 이를 위해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간호사로서 요구되는 치료적 관

계형성을 위한 인간에 대한 이해영역을 시작으로 자신

에 대한 이해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에 대

한 이해와 수용이 가능한 치료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도

록 교육하고 있다. 특히 정신간호학 이론과 실습 교육

을 통해 저학년에서 고학년에 이르는 교육과정 속에서

정신간호 교육이 학생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및 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고 그 효

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아가는 것은 교수

자의 중요한 과업이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관련 변수에 대한 중재를 교육

과정안에서 제공하고 강조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

한 인식개선을 유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만나 신뢰를 형성하고 대상

자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공감

하여 대상자의 만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전문직이다[7]. 즉, 이러한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으로 공

감이란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정서적으

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8]. 간호사의 공감능력은

환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환자의 욕구나 문제를 정

확히 인지할 수 있으며 이타적인 행동을 취할수 있게

한다[7].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감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호관계

안에서 언어적, 비언어적인 이타적 행동과 조력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8]. 따라서 이러한 공감의 속성에

근거하여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접근으로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근거

를 토대로 교육과정에 공감능력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의 태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공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

한 태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재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

하고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간호학

과 학생은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에서 최종학년에 해당

되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같은 선정이유는 간

호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가 완성되는 시점에 해당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

도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정신 간호학 실습을 마친

상태에서 두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

이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6월에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하고 익명성과 연구기간 중 언제든지 연구철회의 자유

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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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날인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하였

고 회수된 설문지는 총 220부였으나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하고 21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공감능력

Mehrabian과 Epstein[9]의 정서공감 척도, Davis[10]

가 제작한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검사,

Bryant[11]가 제작한 정서 공감 척도를 박성희[12]가 번

안한 것을 토대로 전병성[13]이 재구성한 공감능력 측

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공감능력 측정도구는 총 3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

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병

성[1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8 이었다.

2.4.2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Taylor & Dear[14]가 개발

한 지역사회 태도 조사(Community Attitudes to the

Mentally Ill inventory-CAMI)를 용인 정신병원 부석

용인정신의학연구소 이주훈 등[15]이 번역한 것을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자와 접촉하

는 것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문 인

력보다는 일반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를 특정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권위주의, 자비심, 사회생

활제한, 지역정신보건개념의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

어 있고 문항수는 총 40문항이다. 도구는 긍정적 태도

와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별로 권위주의(부정적), 자비심(긍정적),

사회생활제한(부정적), 지역정신보건개념(긍정적)의 순

으로 1문항씩 배열된 설문지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1점, ‘동의하지 않는다’ 2점, ‘잘

모르겠다’ 3점, ‘동의하지 않는다’ 4점, ‘전적으로 동의하

지 않는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권위주의와

사회생활제한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

타내고, 자비심과 지역정신보건개념의 경우는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도구개발당시 신

뢰도는 하위척도 별로 권위주의=.68, 자비심=.76, 사회

생활제한=.80, 지역정신보건개념=.88이었으며[14], 이

주훈 등[15]이 번역한 한국어판 CAMI의 신뢰도는 권

위주의=.56, 자비심=.64, 사회생활제한=.72, 지역정신

보건개념=.84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권위주의

=.57, 자비심=.70, 사회생활제한=.61, 지역정신보건개

념=.76이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공감,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공감, 정신질환에 대

한 태도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공감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하위척도별로 simple regression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가 197명

(90.8%), 남자가 20명(9.2%)로 여학생이 많았다. 학업

성취도는 ‘매우 만족’이 1명(0.5%), ‘만족’이 54명

(24.9%), ‘보통’이 118명(54.4%), ‘불만족’이 38명

(17.5%), ‘매우 불만’이 6명(2.8%)로 나타나 학업성취

도 수준은 80%이상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에 대한 전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10명(4.6%), ‘만

족’이 101명(46.5%), ‘보통’이 90명(41.5%), ‘불만족’이

14명(6.5%), ‘매우 불만’이 2명(0.9%)로 나타나 90%이

상의 학생이 전공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19명(8.8%), ‘만족’이 141명(65%), ‘보통’

이 51명(23.5%), ‘불만족’이 4명(1.8%), ‘매우 불만’이 2

명(0.9%)으로 나타나 95%이상이 교우관계에서 보통이

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정신실습만족도 분석결과 ‘매우 만족’이 31명(14.3%),

‘만족’이 101명(46.5%), ‘보통’이 59명(27.2%), ‘불만족’

이 5명(2.3%), ‘매우 불만’이 21명(9.7%)로 나타나

88%이상의 학생이 보통이상으로 정신간호학 실습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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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97(90.8)

female 20(9.2)

Academic 
achivement

very satisfied 1(0.5)
satisfied 54(24.9)
moderate 118(54.4)

unsatisfied 38(17.5)
very unsatisfied 6(2.8)

Satisfaction in 
major

very satisfied 10(4.6)
satisfied 101(46.5)
moderate 90(41.5)

unsatisfied 14(6.5)
very unsatisfied 2(0.9)

Satisfaction in 
friendship

very satisfied 19(8.8)
satisfied 141(65)
moderate 51(23.5)

unsatisfied 4(1.8)
very unsatisfied 2(0.9)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31(14.3)
satisfied 101(46.5)
moderate 59(27.2)

unsatisfied 5(2.3)
very unsatisfied 21(9.7)

3.2 대상자의 공감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정도

연구대상자의 학업성취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3±.74, 전공만족도는 평균 3.47±.72, 교우관계는

3.79±.66, 정신실습만족도는 3.53±1.08, 공감능력은

106.01±12.20,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서 권위주의는 평

균 34.71±3.75, 자비심 평균 24.8±4.14, 사회생활제한 평

균 32.86±3.71, 지역정신보건개념 평균 27.34±4.73점 이

었다<Table 2>.

<Table 2> The Degreel of General Chacteristic,

Empathy, Attitude to the Mentally Ill (n=217)

Variable M±SD

Academic achivement 3.03±.74

Satisfaction in major 3.47±.72

Satisfaction in friendship 3.79±.66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3.53±1.08

Empathy  106.01±12.20

Authoritarianism 34.71±3.75

Benevolence 24.8±4.14

Social restrictiveness   32.86±3.71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27.34±4.73

3.3.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

도 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하위척도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감능력은 권위

주의(r=.40,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으며, 자비심(r=-.43, p<.001)과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가 있고, 사회생활제한(r=.31,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지역정신보건개념(r=-.21, p<.001)은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of Empathy and Attitude to

the Mentally Ill (n=217)

Variable Empathy
r(p)

Authoritarianism  .40(<.001)

Benevolence -.43(<.001)

Social restrictiveness  .31(<.001)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21(<.001)

3.4. 대상자의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에 대

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감능력을 독립변수로,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각 하위 척도를 종속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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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공감

능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한 회귀식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든 회귀

식의 독립변수가 하나이므로 자기상관은 없으며 회귀

표준화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 가정은 모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Results of Simple Regression.

(n=217)

Model F(p)
Authoritarianisma 41.256 (<.001)

Benevolenceb 48.364 (<.001)

Social restrictivenessc 22.803 (<.001)

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d  9.586 (.002)

a : Independent variable – Empathy
Dependent variable–Authoritarianism

b : Independent variable – Empathy
Dependent variable -Benevolence

c : Independent variable – Empathy

Dependent variable-Social restrictiveness
d : Independent variable – Empathy,
Dependent variable-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

<Table 5> Empathy Influencing on Attitude to the

Mentally Ill by Simple Regression. (n=217)

Model B SE β t p Adj R2

a  .12 .019  .401  6.42 <.001 .16
b -.14 .021 -.429 -6.95 <.001 .18
c .094 .020  .310  4.77 <.001 .09
d -.08 .026 -.207 -3.09  .002 .04

회귀분석결과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결과 자비심 18%, 권위

주의 16%, 사회생활 제한 9%, 지역정신보건개념 4%순

으로 확인되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정신질

환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정신질

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에 대

한 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의 하위척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

해 시행되었다.

대상자의 공감합의 정도는 평균 106.01로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16]에서 제시한 107.46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 되어 지속적인 공감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분석에서 하위척도별 분석결과 권위주의는

34.71, 자비심은 24.80, 사회생활제한은 32.86, 지역정신

보건개념은 27.34로 나타나 동일한 도구로 일반인을 대

상으로 조사한 김연실[17]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권

위주의 33.54, 자비심 24.86, 사회생활제한 32.64, 지역정

신보건개념 26.34와 비교하여 볼 때 일반인의 태도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실습 후 동일 조건

에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선희[18]의 연

구와 비교해 볼 때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의 하위척도

별 점수 결과도 맥락이 일치되었다. 즉 본 연구 대상자

로 선정된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다른

집단의 연구 분석 결과와 유사한 점수로 나타나 태도

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

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정신질환의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공감능력은 하위척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높은

영향을 받는 태도는 자비심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

에 대한 태도영역에서 특히 공감은 정서적 요소인 자

비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비심은 온정

적 태도로 정신질환자를 대하며 인도주의에 입각한 태

도를 말한다[17]. 즉,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정신질

환에 대한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태도는 권위주의에 대한 것으로 공감능력이 높을

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권위주의는 낮아지면서 대상자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요구하고 비인도주의적 감정

으로 정신질환자를 대하거나 하위계급으로 보면서 강

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

석된다.

그 외에 설명력이 크지 않지만 사회생활제한에 대한

설명력은 9%, 지역정신보건개념은 4%로 나타났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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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활제한에 대한 영향력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어

야 한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지역정신보건개념에도 영향을 주는 공

감능력은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내에서 정신

질환자가 함께 살 권리가 있으며 정신보건시설을 지역

사회에 세워야 한다는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정신

질환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관

점과 간호사의 치료적 관계 형성에 필수 요소인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으로 간호학과 교육과정

에 적극적인 공감능력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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